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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정유, 노-사 신문․온라인 “공방”
일간지에 노조원 사업장 복귀 호소 …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 개진

LG-Caltex정유가 7월18일 이후 계속된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진 뒤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

자 노조와 회사가 각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과 지침을 전달한 데 이어 언론매체까지 동원하고 나섰다.

LG정유 회사측은 7월28일 국내 일간지 1면 하단에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LG-Caltex정유 노조원은 즉시 

현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는 호소문을 일제히 게재했다.

호소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2004년 임금협상은 이미 종료됐으며, 불법파업은 회사와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남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귀기한을 7월29일 

오전 8시까지로 제시했다.

노사는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공방전을 펼치며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G정유 노조 집행부는 7월18일 밤부터 노조원들을 사업장에 복귀시키지 않고 산개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 각지에 흩어 놓았다.

노조 집행부는 일사불란하게 노조원을 통제하기 힘들게 되자 노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속보 등을 통해 

매일 파업 지침을 내리며 단결을 다지고 있다.

또한 파업 사태가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일방적인 공장가동 중단, 공권력 투입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의 정당성을 설득해 왔다.

회사측은 “노조 홈페이지의 글이 너무 편향된 내용이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대응에 나섰

다.

이에 따라 7월24일 회사 홈페이지에 “노조 파업과 관련해 LG정유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노조원의 사업장 복귀를 권유하고 있다. 7월25일에는 명영식 여수공장 사장이 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

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조원들의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 <나의 대화방> 코너에서는 회사와 미복귀 노조원이 1대1로 e-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사람

의 눈치 때문에 복귀를 하지 못하는 노조원들을 상담해 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조원의 복귀를 설득해 보았지만 홈페이지가 가장 효과

적이라고 보고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노조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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